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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1년 11월 3일(수)

총 4매

담당
부서 도서지원과 담당자

∙도서지원과장 전상배 ☎440-5053
∙담당자 곽대훈 ☎440-4892

사진 □ 없음 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백령도 점박이 물범,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

- 인천시, 시민모니터링, 생태학교 등 보호 및 인식증진사업 추진 -

- 멸종위기·해양생물 보호와 다양한 해양생물자원 활용 서비스사업 발굴에 최선 -

올해 5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인천시의 첫 국가생태관광지로 백령도 

점박이물범 최대 서식지가 지정되는 등 우수한 생태자원이 지역경제

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양생물자원으로서 거듭나고 있다.

점박이물범(천연기념물 제331호,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, 해양보호생

물)은 황해와 동해, 오호츠크, 캄차카반도, 베링해, 알래스카 연안 등

에 널리 분포한다. 

인천 백령도에 찾아오는 점박이물범은 황해 개체군에 속하며 황해지

역 점박이물범은 1940년대 약 8,000마리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

1980년대 약 2,300마리, 1990년대 호 약 1,000마리까지 줄었으며 현재 

약 1,50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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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백령도에는 매년 3~40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이 2월 말부터 12월 

초까지 머물며 주로 하늬바다 물범바위, 연봉바위, 두무진 물범바위 

주변에서 8월부터 10월 사이에 많이 관찰된다. 

황해지역의 점박이물범은 번식지인 중국에서의 밀렵(약재, 수족관 관

람용)과 보하이(渤海 발해)만 일대의 급속한 산업개발, 갯벌매립으로 

인한 서식지 파괴,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번식지 

빙하감소, 해양쓰레기, 해양생태계 변화 등을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 

추정 할 수 있다. 

과거 백령도 주민들에게도 해삼, 전복 등 수산자원을 잡아먹고 어구

를 훼손하는 등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반갑지 않은 애물단지로 이

를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단체와도 갈등을 빚곤했다. 

점박이물범처럼 해양보호생물을 보호,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

해양생물에 대한 기초적인 생태조사와 보호가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

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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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, 인천시에서는 2020년부터 기존 황해물범시민사업단과 연계해 

지역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점박이물범의 출현 개체수, 서식지 이용현

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모니터링사업,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

점박이물범 생태교육 및 탐구활동, 생태해설사 양성 교육 등 지역사

회 내에 점박이물범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과 관심 확산에 기여할 

수 있는 보호 및 인식증진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. 

또한, 정부와 함께 점박이물범이 자주 모이는 물범바위에 국내 최초

로 자연석을 쌓아 섬형태의 물범 인공쉼터를 만들고 주변해역에 치어

와 어폐류를 방류해 물범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있다. 

그 노력의 성과로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는 정부(해양수산부)와 연구기

관의 점박이물범 보호·관리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백령도 주

민들도 애물단지에서 지역에 도움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인식이 점차

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.

 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기본적으로 해양생태계 보전·관리를 위

한 멸종위기·해양생물 보호와 함께 인천시민들이 체험, 즐길 수 있

는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”

고 밝혔다.

<붙임> 관련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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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련사진 ]

청소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운영

점박이물범_모니터링 활동


